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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아요. ‘팍 파바바팍! 팍팍팍!’ 

유아에게 바깥놀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숲에서 유아는 신기한 나무나 곤충을 우연히 발견하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유아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몸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며 함께 즐거워한다. 

바깥놀이에서 유아는 무슨 경험을 하고 있을까?

4세 유아 2014년 10월, 바깥놀이 시간 어린이집 주변 숲

별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숲 산책을 한다. 유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반복해서 산책을 하며 숲 공간에 친숙해
졌다. 어린이집에서 10분 정도 걸어 숲에 가고, 숲에서 30-40분 놀고 다시 걸어서 어린이집으로 돌아온다. 유아는 
매주 산책 시간에 ‘비밀 장소’라고 부르는 숲속 정자까지 산책한 후 자유롭게 놀이한다. 별반 유아는 숲속 비밀 장소
에서 무엇을 하며 놀이할까? 

지민이가 나무를 뒤집자 아주 많은 개미들이 
쏟아지듯 나온다. 
아이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도망치듯 달린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으 ... 여긴 와글와글 
개미 마을이야!”

으악!

“썩은 나무에 버섯이 있어!”
“우리 버섯 더 많이 찾자!” 
“내가 나무를 뒤집어 볼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유아가 봄부터 산책을 하며 익숙해진 가을 숲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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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리며 떨어진다. 
“이야! 비 올 때 같이 나뭇잎이 떨어진다.”
주한이의 말을 듣고 유아가 모여들어 위를 본다. 
“와! 비다. 나뭇잎 비다. 피해!”
유아는 팔을 휘젓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재빨리 나뭇잎을 피한다.

승원이가 찾은 작은 돌멩
이 하나를 나무 기둥에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치
면서 말한다. 

이번에는 준희가 나뭇잎을 들고 말한다. 

그 후 모여든 남자 유아는 한참 동안 “팍!” “파바박팍!” “팍팍팍!”을 
함께 외치며 팔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남자 유아는 “팍!”이 
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낸다. 

이렇게 사마귀가 산책을 가는데, 바람이 불었어. 
갑자기 바람에 휩쓸려 가서 레고 마을로 팍! 떨어졌어.
레고 마을에 갔는데 갑자기 작은 레고들이 
파바박팍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팍! 팍! 팍!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별반 유아는 썩은 나무 기둥에서 버섯을 발견하고 더 많은 버섯을 발견하기 위해 나

무를 뒤집는다. 개미들이 쏟아져 나오자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듯 달린다.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나뭇잎 아래에서 팔을 휘저으며 이러저리 뛰어다닌다. 별반 유아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예측하지 못한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한다. 

나무 아래 개미굴은 지민이의 상상에 의해 ‘와글와글 개미 마을’이 된다. 바람이 불
어 흩날리는 나뭇잎은 주한이의 상상에 의해 ‘나뭇잎 비’가 된다. 숲에서 곤충과 바람, 
나뭇잎이 우연히 만들어 낸 풍경은 유아의 상상과 엮이면서 어제와는 다른 놀이로 변
화한다. 

승원이는 바람에 나뭇잎이 날리는 숲을 뛰어다니다가 돌멩이를 찾아 나무 기둥을 
쳐서 소리를 낸다. 승원이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대한 경험을 소리와 연결한다. 
레고 마을에 떨어진 사마귀 위로 작은 레고 조각들이 “팍! 팍! 팍!” 소리를 내며 떨어
진다는 상상의 이야기를 만든다. 준희는 개미,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승원이가 낸 
“팍!”소리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든다. 곤충이 장난감 나라에 갔는데, 장난감 머리에
서 과자가 “팍!” 나와서 나눠먹고 치카를 했다는 상상의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유아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고, “파바박팍!”, “팍팍팍!” 소
리를 내며 언어적 유희를 한다. “파바박팍!”, “팍팍팍!” 소리는 팔을 휘젓는 몸의 움직
임을 이끌어 내고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놀이가 이어진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숲에서의 놀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로움이 있고, 유아들이 자연의 변화

를 느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유아의 다양한 표현 등이 나타나는 의미 있는 배움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가 숲에서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유아는 숲에서 한 경험을 
교실로 돌아와 자유롭게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후 벽면에 글과 그림을 게시하여 다른 유아와 
회상하거나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지원의 특징

곤충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놀이터로 날아갔어. 
장난감 나라로 놀러 갔는데 듀플럭이 있어서 같이 놀았어. 
듀플럭 나라에서 레고 공연을 해. 
듀플럭 머리에서 과자가 팍! 나와. 곤충도 과자를 먹었어. 
그리고 나서 곤충이 과자를 먹고 치카를 했어.




